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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– 44주차

가정예배지

장년용

[창세기 40:1-8]

당연히, 하나님!

1 찬양과 기도
‧ 찬송 : 새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
‧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•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
1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
잘못을 저질렀습니다.
2 바로는 그의 두 신하,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.
3 바로는 그들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
감옥이었습니다.
4 경호 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. 그들이 얼마 동안 감
옥에 갇혀 있었습니다.

• 두 관원장이 꿈 때문에 근심함
5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,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
꿈을 꾸게 됐습니다.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.
6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
7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. "오늘은 두 
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?"
8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"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." 요셉이 
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"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? 꿈꾸신 
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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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묵상하기

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고, 요셉이 그들을 모시게 된 것은 

과연 우연일까요?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을 역사 속에 세우시려는 큰 그림을 

차례차례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. 한편, 그들을 모시며 작은 

표정 변화까지 포착할 정도로 대충 하는 것이 없던 성실한 요셉은 꿈 풀이라는 인

생의 반전을 맞을 중요한 기회를 잡습니다. 이때 “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

린 일이 아니겠습니까?”(8절)라고 한 요셉의 고백에 주목하기 바랍니다. 지금 요셉은 

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요셉

에게 하나님은 아주 당연한 실제이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

셨던 것입니다. 요셉의 이 당당한 신앙 고백이 내게도 있기를 바랍니다. 

4 적용하기 

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지만 사람들의 눈초리가 

신경 쓰이고, 받아들이지 못할까 싶어 그것을 말하기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.

그러나 이방 신을 섬기는 땅에서 당연하다는 듯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요셉의 모습

을 본받기 바랍니다.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

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.      

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상대의 작은 표정까지 살필 만큼 일상에 성실했던 

요셉처럼,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‘작은 것’은 무엇인가요?

② 교회 안에서와 달리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망설

이게 된다면,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6 기도하기

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
②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며 제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당당히 드러낼 

수 있게 해 주세요. 

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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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– 44차

가정예배지

아동용

[창세기 40:3-8]

하나님의 지혜로

1 큐티하기 전 기도

‧ 찬송 : 새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

‧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 1 2 3

3 바로는 그들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
감옥이었습니다.
4 경호 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.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
에 갇혀 있었습니다.
5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,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
을 꾸게 됐습니다.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.
6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
7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. "오늘은 두 
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?"
8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"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." 요셉이 
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"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? 꿈꾸신 
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."

• 궁굼 사전

*시중:옆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함 

*관원장: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던 높은 자리의 관리

*침울:걱정 때문에 마음이 우울함

• 말씀 씨앗

요셉이 갇힌 감옥에 이집트 왕 바로의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들어왔어요. 요셉

은 두 신하의 심부름을 했지요. 어느 날 두 신하가 각각 다른 꿈을 꾸었는데, 그 꿈의 뜻

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며 걱정했어요.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풀이할 수 있

다고 말했어요.  



- 4 -

3 말씀새싹 – 요셉은 꿈을 풀이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나요?

알맞은 답의 번호에 〇표 하세요. (8절)

4 말씀 열매 – 걱정이 있나요? 하나님께 차근차근히 말씀드려 보세요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•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

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.

5 기도하기

하나님,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

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


